
화학- 플래스틱 경기 그저 그렇다
전경련 , 3월 BS I지수 109.0으로 회복 … 유가상승 탓에 정유업계 최악

2003년 3월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비교적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변동 영향에 민감한 화학제품과 플래스틱 등은 1달 전에 비해 다소 나아지겠으나 호조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손길승)가 2월20일부터 26일까지 5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Business Survey Index)는 2월의 89.3에서 19.7p 상승한 109.0으로 나타나 2002년 10월 이후 5개

월만에 지수 100을 회복했다.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2월 실적 BSI는 79.8을 기록해 2001년 8월 이후 1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002

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 100 미만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의 BSI 추이

구 분 2002.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3.1 2 3
전망치 105.1 110.7 141.9 140.8 143.0 121.8 114.6 100.4 118.5 115.1 98.6 95.6 91.9 89.3 109.0
실적치 105.6 109.7 138.9 129.8 125.9 108.4 97.3 100.2 106.2 102.5 99.6 91.9 90.2 79.8

고무·플래스틱 업종은 유가상승과 국내수요 감소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83.3에 머물렀으나 대형 타이

어 생산기업의 계절적 성수기가 도래하고 북미, 유럽 지역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수요 134.9, 수출

171.8, 투자 138.8 등 각 부분의 가중지수는 크게 호조를 보였다.

섬유(109.1)는 내수 부문은 여전히 침체가 예상되나 3월 중 추가 오더로 수출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반면, 유

가상승 등 원재료 비용 부담으로 대형 화학섬유기업들의 3월 경기(85.2)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화학공업(110.1)은 대부분의 업종이 100을 상회하는 가운데 제약 및 화학제품, 정유 등 유가상승과 직접적

인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100 미만을 기록했다.

BSI 전망(2003)

구 분

종합경기 국내수요 수 출

원지수 원지수 가중지수 원지수 가중지수
2월 3월 2월 3월 2월 3월 2월 3월 2월 3월

전 체 79.8 109.0 86.0 126.9 80.1 123.3 97.7 110.8 118.1 129.5
제조업 81.4 110.3 86.5 126.2 78.4 120.8 97.5 114.5 110.9 131.1
섬 유 72.7 109.1 90.9 109.1 88.3 87.0 95.5 118.2 103.2 107.7
고무/플래스틱 66.7 83.3 75.0 91.7 80.4 134.9 83.3 100.0 94.0 171.8
제약/화학제품 84.5 94.8 91.4 120.7 94.3 134.2 96.6 108.6 109.5 125.5
정 유 85.7 42.9 57.1 85.7 0.7 12.8 157.1 85.7 198.7 100.0
전력/가스 100.0 94.7 94.7 84.2 79.1 95.0 - - - -

제약 및 화학제품(94.8)은 유가상승, 원화 강세, 내수 침체 등 경영환경 악화 요인이 산재해 있어 어려움을

보이며, 정유(42.9) 역시 원유가격 급상승으로 마진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동절기가 종료되면서 난방유 수

요도 감소해 대형 정유회사를 중심으로 비관적인 경기전망을 내비쳤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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